
덕적도에서 
굴과 
사랑에 빠지다 

인천에서 페리를 타고 50분간 

순항하면 닿는 섬, 덕적도. 

서해안 갯굴 하면 보통 태안반도를 떠올리지만, 

굴 맛깨나 안다는 사람들 대부분은 

덕적도 갯굴을 최고로 친다. 

스타 셰프 박찬일과 함께 덕적도로 

여행을 떠났다. 

겨울 갯벌의 광활한 풍경과 

함께한 소박한 굴 여행.

글 박찬일(셰프, 작가)  사진 정준택

길 따라 멋 따라 

태초에 굴이었다. 겨우내 찬 바닷물을 호흡하고 살찌운 

굴이었다. 굴은 하루에 5L의 물을 삼키고 뱉어낸다. 그리하여 

바닷속 미망의 입자를 궁굴려 머리가 쩡하도록 진한 맛을 낸다. 

굴에게 고맙지 않을 이 어디 있으랴.



덕적도까지 배가 간다. 스마트호. 을씨년스러운 겨울 바다, 

잠행하듯 암초 사이를 하얗게 칠한 배가 간다. 섬이다. 

외로워서 섬이고 아득해서 섬이다. 그리고 주민들에겐 

악착같아서 섬이다. 우리에게 위안은 천연덕스럽게 바위에 

붙어 있는 굴, 굴들이리니.

덕적도 하면 강화 출신 시인 이문재가 떠오른다. 그건 순전히 

굴 때문인데, 시인의 부친은 덕적도 굴을 제대로 드시던 

분이었다. 워낙 굴이 잘고 옹골차니 젓가락으로 집기도 

애매하고, 그저 숟가락으로 푹 떠서 먹어야 한다. 자극적인 

초고추장 대신 간장에 찍어야 제대로다. 이쪽의 굴을 

강굴이라고 한다. 남해안처럼 종패를 매달아 바다 마당에 

던져두고 얻는 굴이 아니고, 바닷가 갯바위에 다닥다닥 

딱지처럼 앉은 굴을 캐서 얻는다. ‘쪼시개’라는 이름의 묘한 

도구가 필요하다. 날카롭게 휜 그 연장의 끝으로 굴 껍데기를 

벌리고, 굴 속살을 캐낸다. 석화라는 말은 비로소 이 덕적의 

굴을 보아야 알 수 있다. 바위에 하얗게 붙은 굴이 과연, 돌에 

핀 꽃(石花)이 한 무더기다. 허락을 받아 직접 굴을 캐본다. 

바다의 응축된 맛, 혀가 깜짝 놀란다. 오래도록 여운이 남는다.

식당에선 할머니들이 꽃처럼 갯벌에 박혀서 캔 굴을 판다. 

자연산이니 아니니, 다 무심한 분간이다. 덕적에서야 바다 

말고 굴에 보탠 무엇이 있으랴. 굴은 자연이다, 바다다. 식당의 

아낙은 나무젓가락을 권한다. 굴이 작으니 술술 빠져나가기 

때문이리라. 기어이 이문재 부친 식으로 숟가락과 간장을 써서 

먹는다. 바다가 새끼를 친 것일까. 풍만하고 너그러워진다.

능동자갈마당에는 

돌무리가 여기저기 놓여 

있다. 오가는 사람마다 

하나씩 마음을 담아 

얹어놓은 자갈이 훌쩍 

큰 탑을 이뤘다.

덕적도와 바로 면해 

있는 소야도 주민들의 

마을버스와 같은 통통배. 



밧지름해변 근처의 민박집. 

마치 과거에서 한 장면을 

뚝 떼어놓은 듯한 정취가 

아련하다.

(왼쪽 페이지) 

민박집에는 인적이 없었다. 

겨울바람에 차게 식었으나 

색만은 선연한 빨간 

담쟁이만 있었다.



밧지름해수욕장이다. 인적은 없고, 해송만 열병하듯 늘어서 

묵묵하다. 막 심어 아직 어린 것을 파도가 약 올리듯 어른다. 

그 뒤로 두툼한 해송 군락이 도열해 파도를 나무라는 것 같다. 

자그마해서 정이 담뿍 가는 해수욕장은 마치 제주의 함덕 같다. 

어머니 양수처럼 따뜻하고 안락한 바다다.

우리는 해발 292m인 섬 중심의 산 비조봉 옆으로 섬을 

관통한다. 서쪽 끝의 명당이 기다린다. 능동자갈마당이다. 

파도와 바람이 돌을 이 해변으로 옮기고 다듬었으리라. 

동글동글하고 단단한 자갈이 지천이다. 바위와 자갈과 

사금처럼 고운 모래가 각기 다른 지형으로 이 섬을 이룬다. 

자연의 그 신묘함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경이에 잠시 

경건해진다.

덕적도의 식당들은 이 계절에는 장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한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덕적의 맛을 잘 느낄 수 있다. 

세무국이라는, 해조로 만든 굴국이 답답한 속을 확 풀어놓는다. 

진해서 혀끝에 오래 남는 맛이다. 까끌까끌한 해조가 혀에서 

논다. 이 섬에서 가장 잘 붙는 고기는 우럭이다. 자연산의 

커다란 우럭을 꾸덕꾸덕 말려 끓이는 탕이 유명하다. 장어탕도 

못지않게 대단한 별미다. 뼈를 푹 고아 맛이 진하고 속으로 

차곡차곡 쟁여지는 느낌이다. 여름에는 보양으로 먹고, 

겨울에는 추위를 이기기 위해 먹는다. 든든하다.

해가 으슥하고, 나는 배를 탄다. 도시로 가는 귀향자는 다만 

먹먹할 뿐이다. 파도가 다시 인사한다. 입 안에 굴 맛이 가득 

남았다. 덕적도다.

서포리산림욕장은 소나무 

방풍림 사이로 난, 장장 

3km에 달하는 길이의 산책 

코스다. 나무 데크를 놓아 

걷기도 경쾌하다.

새마음연수원 마당 벤치에 

앉았다. 폐교를 부활시킨 

이곳은 덕적도의 북쪽 

바다를 굽어보고 있다.



박찬일

1965년생. 월간지 기자로 일하다 1999년 사표를 던지고 ICIF 요리학교에서 

음식을 공부했다. 2002년 귀국해 ‘뚜또베네’, ‘트라토리아 논나’ 셰프를 거쳐, 

현재 홍대 앞 이탤리언 레스토랑 ‘라꼼마’의 오너 셰프로 있다. <지중해 태양

의 요리사>, <보통날의 파스타>, <어쨌든, 잇태리> 등을 출간했다.

갯바위에서 갓 딴 굴 맛은 

바다 그 자체다. 

덕적도 굴은 알은 작지만 

향이 진해 서해안 강굴 중 

최고로 친다.

(왼쪽 페이지) 

서포리해변에는 해초가 

뒤덮여 있다. 잔디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짠물에 

닿아도 잘 사는 해초의 

일종이라는 것이 덕적도 

주민의 전언.



➒ 새마음연수원  

덕적도는 학생 수가 적어 

유치원부터 모든 교육 과정을 

한 학교에서 진행한다. 

새마음연수원은 폐교된 

명신분교를 인수한 숙박 시설. 

식사는 물론 갯벌 체험 등 

덕적도의 숨은 면모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잘 갖춰져 있다.

위치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북리 124-1

문의 032-834-2119

 

➌ 비조봉

덕적도를 찾는 또 하나의 

기쁨은 바로 등산. 높이 

300m 내외의 얕은 봉우리를 

탐사해 서해의 운무와 작은 

섬을 조망해보길. 남쪽으로는 

비조봉 코스, 북쪽으로는 

국수봉 코스가 각각 3시간 

이내의 산행으로 인기다.  

위치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진리 비조봉

문의 덕적면사무소 032-899-3717

 

➏ 올레회식당 

서포리해수욕장 부근에 있는 

식당. 덕적가든과 마찬가지로 

섬에서 구한 재료로만 그날그날 

요리해준다. 칼국수(6000원)가 

유명하다. 그날 들어온 신선한 

재료로 만든 매운탕도 추천 

메뉴. 가격은 소 3만5000원, 중 

4만원, 대 4만5000원.

위치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서포리 540-40 

문의 032-764-8888

 

➍ 큰이마  

덕적도는 낚시꾼들의 천국이  

다. 밧지름해수욕장에서 

서포리해수욕장 방향 도로에서 

절벽 아래로 긴 계단을 

내려가면 나오는 큰이마는 

낚시꾼들이 가장 선호하는 

갯바위 낚시 포인트. 장어, 

우럭, 놀래미 등이 잘 잡힌다.

위치 밧지름해수욕장과 

 서포리해수욕장 사이

문의 덕적면사무소 032-899-3717

 

➊ 회나라식당  

도우선착장을 나와 처음 눈에 

들어오는 식당. 씨알이 굵은 

장어로 만든 장어탕(중 3만

5000원, 대 4만원) 이외에도 

독특한 해초로 만든 세무국

(7000원), 건작탕(중 4만원, 대 

4만5000원) 등 독특한 지역 

메뉴를 맛볼 수 있다. 

위치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진리 83 

문의 032-831-5324

 

서포리해수욕장과 면한 적송 

방풍림을 잘 정비해 길이 3km

의 산림욕장으로 꾸렸다. 

향긋한 피톤치드 향에 감싸여 

산림욕을 즐겨보자. 산림욕을 

할 때는 최소 3시간 이상 숲 

속에 머물면 그 효과가 가장 

좋다고 알려졌다.

위치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서포리산림욕장

문의 덕적면사무소 032-899-3717

 

➐ 서포리산림욕장 

➋ 덕적가든  

덕적도의 식당은 겨우내 

주민들의 사랑방이다. 

덕적가든은 도우선착장 앞 

식당촌에 있다. 굴회(1만원)는 

기본, 간재미찜(1만원)도 추천 

메뉴다. 양식산과 수입산을 

사용하지 않고, 그때그때 

들어오는 재료를 쓴다.

위치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진리 85-2 

문의 032-833-9933

 

➎ 서포리해변  

덕적도에서 가장 번화한 

관광지. 여름이면 피서객들로 

붐비는 해변은 겨우내 개점휴업 

상태. 흰 모래사장을 뒤덮은 

마른 해초들 위로 캠퍼 한둘이 

나타나 텐트를 치는 것이 

전부다. 길이 2km의 해변이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준다.

위치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서포리해수욕장

문의 덕적면사무소 032-899-3717

 

덕적도는 5시만 돼도 

어둑어둑해진다. 밤이 되면 놀 

것이 없다. 서포리에 위치한 

펜션 서포리아는 노래방, 야외 

노래방, 당구장, 탁구장, 골프 

연습실, 사우나 등 놀이 시설이 

많은 것이 장점. 객실 요금은 

비수기 기준 10만원부터다. 

위치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서포리 315-1

문의 032-851-2323

 

➑ 서포리아  

덕적도는 관광지치고는 

작은 섬이다. 여름휴가철이 

아니고서야 여행객의 

발길도 뜸하다. 그래서 

겨울의 덕적도는 구석구석 

고즈넉한 여유가 있다. 

겨울 덕적도를 만끽할 수 

있는 방법은 아홉 가지다. 

보고, 먹고, 쉬는 덕적도 

여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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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 적 도

덕적도 가는 법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과 대부항에서 덕적도에 들어가는 배가 다닌다. 

인천항을 이용하면 쾌속선은 1시간 10분, 자월도·승봉도·이작도를 

경유하는 배는 2시간 40분이 소요된다. 운항 시간은 매월 다르므로

홈페이지 정보를 참조할 것.(http://dom.icferry.or.kr) 인천항~덕적도 

쾌속선 왕복 요금은 4만2300원이다.

➊  회나라식당 

➋  덕적가든

➌  비조봉

❹  큰이마 

❺  서포리해변

➏  올레회식당

➐  서포리산림욕장 

➑  서포리아

➒  새마음연수원

➓  서포리선착장 

  밧지름해변

  국수봉

  능동자갈마당

  도우선착장 

  북리등대


